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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 곧 지식
과 의와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다.
  먼저, 우리 안에 재창조하신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
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식은 머리에서만 
멈추는 지식이 아니라, 심장을 거치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로 이어지는 사랑의 산 지식을 가리킨다. 
이같은 지식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14:26),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시는 것이다(요 16:13).
  그리고 지식만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
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새 사
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진 의(義)이다. 타락할 수 있고, 자기 자랑에 그칠 수 
있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토록 열납하시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
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위치와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수준도 의인다운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거
룩함으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요 17:17).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
로 우리를 거룩하게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것이다.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살만한 거
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
신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만히 드러내는 계시자이
심을 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
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롬 8:29)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다. 바로 예수
님을 믿는 나의 영광스러운 신분이며 도달할 목적지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대면하며 예수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고전 
13:12).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나이다.
  또한 우리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회복해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
짐의 종노릇과 탄식하며 고통하는 만물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롬 8:21-23). 얼마나 우주 만물이 환경 
오염과 자연 재해와 부패함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
었는가? 그런데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도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평화로운 하나
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하여 능력있게 다스리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이고(벧전 2:9),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롬 
5:17; 엡 2:6; 딤후 2:12; 계 20:4, 6; 22:5).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푯대를 향해 걸어가며 시간과 물질
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다스리며 관리할 줄 아는 나의 인생이요 복된 삶이다. 이 얼마
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가치있는 인생이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지,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